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2. 10. 1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, 비축일원화도

조속히 완료하겠음

(10.13일자 아시아경제 ｢정부 리튬비축량 3년간 12일치 불과｣,

｢희소금속 일원화 공회전...韓, 리튬비축량 관리 부실｣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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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희소금속 비축일원화 지체로 일부 핵심광물(리튬)의 관리부실 우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조달청, 舊한국광물자원공사는 희소금속의

안정적 수급과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조달청이 보유 중인 희소금속

(9종, 25천톤)을 舊한국광물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음(‘19.6월)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희소금속 비축일원화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’23년도

코발트 이관을 위한 정부 예산안(90억원)을 편성하였으며, 조속한

이관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음

ㅇ 올해부터 희토류, 마그네슘 등 희소금속의 비축확대를 진행중이며,

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비축량을 늘려나갈 계획*

    * ‘23년도 비축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안 283억원(코발트 분) 편성

ㅇ 비축확대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비축공간 확보를 위해 ｢핵심광물

전용 비축기지 구축｣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진행중임

※ 문의: 광물자원팀 정대환 팀장(044-203-5259) / 이승준주무관(044-203-5267)


